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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國家者는 人民之積也라 欲新其國者은 先新其民이오 
欲新其民者는 當自學校始니 學校者는 人民을 造成하
고 國家를 建立하는 基礎라（中略）然則苟有新民이면 
何患新國之不立이리오 若其新民이 無하면 雖政府가 
屢改하고 制度가 屢更이라도 東塗西抹에 학步效嚬하






有國而後에 有民하고 有民而後에 有國이라 故로 欲新
其國者를 先新其民하고 欲新其民者는 先開民智하나니 
開智之道는 必自學校始니（中略）新民을 造成하야 新
國을 建立할 方針은 惟是敎育一門이니 所謂敎育之方











































































































1 本報告では、1894 年朝鮮、1897 年大韓帝国を通称する用語
として「韓国」を使用する。これは発表の便宜上によるも
のである。












7 「城津郡新民學校趣旨書」大韓毎日申報、1907 年 10 月 25
日
8 「咸興郡南三平面松洞新民學校趣旨書」大韓毎日申報、1908
年 1 月 19 日




10 「明新學校序」皇城新聞、1907 年 9 月 19 日；「明新其校」、
1908 年 9 月 17 日、「日新又新」、1908 年 11 月 5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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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9463&cid=4197
8&categoryId=41985（参照　2020 年 3 月 20 日）
３  趣旨書 
出典：大韓毎日新報 1907 年 10 月 25 日　記事 
https://www.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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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나가와대학 비
문자자료연구센터의 방문연구원으로서 진행한 방문연구
의 성과를 보고한다. 이번 방문연구의 주제는 「개항기 동
아시아 지적교류와 근대학교（開港期における東アジア
の知的交流と近代学校）」였다. 연구 주제에 따라 두 가
지 테마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가지 테마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망명기 양계초의 사회진화론 및 신민론 관련 
최신 연구
둘째, 개항기 중국 문명서국을 비롯한 중국의 출판사들
이 편찬, 유통한 교과서
　방문연구원 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와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얻은 연구성과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성과보고서에서는 조선이 개항된 이후 근대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 1894년부터 1910년까지 진행된 조선 
및 대한제국（이하 한국）1의 근대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
리한다. 그 중에서 동아시아 지적 교류를 통해 한국에 나
타난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초기 학교 설립을 
주도한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동아시아 내 네
트워크에서의 지적 교류, 두 번째는 중국과 일본의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립학교의 실제 사례, 마지
막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 출간된 다양한 교과서들
이 한국 교과서 출판에 끼친 영향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
1. 동아시아 개신교 선교사들의 지적 교류
　동아시아 각국에서 전개된 기독교계 학교 설립은 몇 
가지의 공통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첫 째, 교육 방법의 변
화가 이루어졌다.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서구식
의 교학 방법이 도입되었다. 둘째, 교육과정이 체계화되
었다. 동아시아의 기독교계 학교는 학칙 및 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 또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
다. 교과에 맞는 교과서를 편찬, 출판하고, 서양의 자연과
학, 역사지리 등의 교과과정이 구체화되었다. 셋째, 교육
이 보편화되었다. 동아시아에서의 교육은 일정 수준 이
상, 혹은 일정 계층 이상의 남자만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기독교계 학교에서는 전통사회에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던 이들을 교육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넷째, 여성교
육이 도입되었다. 동아시아에서 개항 이전까지 교육기관
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성교육은 전무했다. 그러나 기독
교계 학교에서 여학교를 설립하거나, 여성 교육을 본격
적으로 전개하면서 여성 또한 교육의 대상으로 편입시켰
다.
　한편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일본을 거쳐서 입국해야만 했다. 이 경우 요코하
마나 나가사키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일이 많았는데, 한
국에 입국하는 선교사들은 일본 내 학교, 병원 등에서 한
국 선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대표적인 사
례가 한국에서 초기에 활동했던 사무엘 마펫（Samuel 
Moffet）이다. 그는 1889년 4월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
고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요코하마에 도착하
였다. 마펫은 요코하마에 2주 정도 체류하였는데, 그 기
간동안 마포삼열은 도쿄의 메이지학원 및 그래함신학교, 
교토의 도시샤학교 및 도시샤여학교, 나가사키의 스터지
신학교와 남학교를 방문하였다.2 실제 선교지역에서 운
영되고 있는 학교를 돌아보고 그 곳에서 활동하는 선교
사들과 교류하는 것은 당시 미국 내의 선교프로그램에서
는 접할 수 없었던 기회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였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마펫은 1892년 중국의 우장（牛莊）
과 지푸（芝罘）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운영을 배우고 
돌아왔다. 당시 지푸와 등주（登州）는 선교사들의 학교 
설립 및 운영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
역이었다. 마펫 뿐 아니라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일본과 
중국의 학교 현장의 내용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했다. 이것은 동아시아 내 선
교사들의 지적 교류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기독교계 학교는 일본, 중국과는 
다른 운영 방식을 보인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째, 영어
가 아닌 선교지의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일본과 중
국의 기독교계 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때
문에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았고, 출석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
점을 인식한 한국 선교사들은 입국 후 조선의 언어를 배
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리고 수업 역시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두 번째는 수업료 및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이다. 
일본과는 다르게 중국과 한국의 기독교계 학교의 상당수
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비롯한 의, 식, 주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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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감면
할만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2. 사회진화론의 유통과 근대학교 설립
　양계초의 다양한 저작과 사상이 한국에 전파되기 시작
한 1906년은 사립학교 설립이 집중되던 시기이기도 하
다. 양계초의 사회진화론을 포함한 여러 논조가 국내 언
론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했고, 이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
켰다. 당시 폭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사립학교 설립도 이
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인의 교류와 서적의 유통은 서구에서 동아시아의 
일방향적인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러한 지식 정보와 자
료의 교류 및 유통은 서구와 동아시아 사이에서 뿐 아니
라, 동아시아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3 스펜서
가 일본에 와서 진화론을 강의하고, 그의 저작이 일본어
로 번역되었으며, 유길준은『서유견문』에 스펜서의 진
화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일전쟁 직후 일본에
서 번역된 서양의 사상과 관련된 다양한 책자가 대량으
로 한국과 중국에 전파되었다. 이후 1906년에 들어서 양
계초의 다양한 저작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한말 지식인들
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양계초는 사회진화론을 중국과 한국에 대중화시키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의『飮冰室文集』은 
1903년 간행되자마자 국내에 유입되었는데, 여기에는 
사회진화론을 비롯한 다양한 서양의 사상을 소개하고 있
었다. 이 책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강자의 권리를 말
한 뒤부터 힘으로 침략하고 정복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문명으로 인식되었으며, 약육강식의 그릇된 양상이 제국
주의를 낳았다고 설명한다.4 당시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등 강대국에 의한 압제를 경험하고 있던 한국의 지식인
들에게 이러한 양계초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있게 다가왔
다.
　또한 양계초는 ‘신민체 ’로 불리는 간결한 문체를 사
용하였고, 한문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개화지식인들 뿐 
아니라 유학자들도 그의 글을 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
을 것이다. 국내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을 일본에서 먼
저 접하였으나, 다분히 의식적이고 주동적으로 중국인 
양계초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과 중국의 오랜 교류 전통, 열강에 의한 지배라는 유사한 
현실 상황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5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들로 인해 그의 여러 저서와 글들은 계속 번역되었고 각
종 신문에 자주 인용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계초의 근대적 개념과 사상을 한국
의 학교 설립 주체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있었는가에 대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계초의 정치론과 근대적 개념
에 대해서 한국 언론은 선택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 
이들이 양계초의 사상 변화 과정 중에서도 1902년에서 
1906년 사이에 쓰여진 글들을 취사선택하여 인용하였다
는 점은, 그 안에 내제된 정치적 입장을 선택적으로 수용
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무, 복종, 
애국 등을 강조하는 국민상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
다.6
　실제 1906년 이후 사립학교 설립 취지를 살펴보면 사
회진화론의 측면에서 ‘진화’, ‘우승열패’, ‘적자생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뿐만 아니
라 양계초가 주장한 ‘新民’ 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진군에 설립된 신민학교는 학교명을 
‘新民’ 으로 하고 있는데, 취지서에 양계초의 신민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학교 설립의 중요한 기초로 
삼고 있다.
夫國家者는 人民之積也라 欲新其國者은 先新其民이오 
欲新其民者는 當自學校始니 學校者는 人民을 造成하
고 國家를 建立하는 基礎라（中略）然則苟有新民이면 
何患新國之不立이리오 若其新民이 無하면 雖政府가 
屢改하고 制度가 屢更이라도 東塗西抹에 학步效嚬하
야 未見其能濟矣라（中略）梁啓超氏가 釋新民之義에 
曰 新民云者는 非欲吾民이 盡棄其舊以從人也라.7（밑
줄은 인용자）
　함흥군에 설립된 신민학교 역시 신민의 중요성을 언급
하고 있는데, 보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有國而後에 有民하고 有民而後에 有國이라 故로 欲新
其國者를 先新其民하고 欲新其民者는 先開民智하나니 
開智之道는 必自學校始니（中略）新民을 造成하야 新
國을 建立할 方針은 惟是敎育一門이니 所謂敎育之方
이 只放學徒에 日加誘掖而不與畝畝者流하야 終身未免
面墻케하뎐 是는 不爲普通敎化之思想也라（中略）其
趣旨는 非欲吾人이 盡棄其舊而從人也라.8（밑줄은 인
용자）
　두 학교에 공통적으로 서술된 문구가 ‘非欲吾人，盡棄
其舊而從人也，淬厲其所本有而新之，採補其所本無而新
之，’ 인데, 이는 양계초의 신민론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
한 것이다. 양계초는 북송 시대 소동파（蘇東波）가 가
의론（賈誼論）에 기록한 ‘盡棄其舊以從人也’ 을 반박
하면서 백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
였는데, 본래부터 있었던 것을 재해석하여 새로워지는 
것과 본래 없었던 서양의 문물을 배워서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양계초는 이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9 신민학교 취지서는 이 문구를 인용
하면서 삼강오륜, 예의, 염치와 같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
을 새롭게 하고, 세계 각국의 실학문을 배워 새로워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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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양계초의 주장을 학교의 설립 취
지에 적절하게 인용하여 선택 수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1907년, 1908년 확인되는 두 개의 명신학교 
취지서, 1908년의 일신학교 등도 역시 新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계초의 신민론이 국내 학교 
설립 주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10
3. 동아시아 교과서의 유통과 보급
　개항 이후 한국의 사립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는 대부
분 일본과 중국에서 간행된 책을 번역해서 출판한 것이
다. 물론 전통교육에서부터 진행되었던 유교 관련 수업
의 경우는 국내에서 직접 제작, 출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서양 지식을 학습하는 수업, 예를 들어 과학, 의학 
등의 경우는 국내에서 책을 집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하였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 책을 수입한 뒤 번역해
서 국내 사정에 맞게 편집, 출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많이 사용된 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였
다. 이 당시 중국 교과서는 대부분 한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어에 익숙하지 못한 국내 출판사의 번역원에
서는 일본어 교과서보다 중국 교과서를 더 선호하였다. 
대표적인 교과서가 문명서국에서 출간된 교과서들이었
다. 문명서국은 베이징 뿐 아니라 한커우, 상하이, 광둥, 
난징 등에서 주로 활동하던 출판사이다. 당시 청나라는 
“新政” 을 추진하면서 교육 분야에 대한 혁신을 중점적
으로 시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원을 학당으로 교체
하면서 단기간 동안 크고 작은 학당을 계속적으로 설립
하였고, 제도의 개선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
도의 제도 개편은 늘어나는 학생의 수요를 제대로 뒷받
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신식 교과서의 공급 부족 현상은 대표적인 문제점이었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및 서적과 교과서 수요가 필요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출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
다. 그 중 문명서국은 중국 장수성 남부에 있는 도시 우시
（无锡）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유복（俞复）과 정보서
（丁宝书） 등이 지역 내 명사인 염천（廉泉）과 함께 설
립한 출판사였다. 
　문명서국은 많은 인재를 영입하여 출판되는 책의 수준
을 끌어올리고, 출판된 책의 유통을 용이하게 했다. 앞서 
조홍설（趙鴻雪）은 삽화 등을 위해 영입한 인물이었는
데, 삽화작업을 위한 인쇄 공정 개선에도 많은 투자가 이
루어져 결국 동판, 납판, 콜로타이프판 인쇄술에 큰 향상
을 가져왔다. 이것은 바로 문명서국의 인쇄물량 확보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도서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
요한 기술이었다. 또한 같은 고향 출신의 정보복（丁宝
福）은 ‘몽학필산교과서’ ‘몽학심산교과서’ ‘몽학위생
교과서’ 등 교과서 편찬에 기여한 바가 많다. 문명서국은 
국학, 불학, 도학, 의학, 산학 등 여러 분야에서 300여 종
의 도서를 편찬하고 있다.
　문명서국이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
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은 유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었다. 염천은 서국이 설립되기 전부터 몇 명의 일본 유학
생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문명서국을 통해 유학하
는 학생들을 위한 리셉션을 설치하여, 유학을 원하는 학
생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지원하였으며, 염천 
역시 1914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문명서국이 일본
으로 유학 가는 중계소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문명서국
이 일본으로의 유학을 장려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서국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문명서국은 "계몽 "의 
취지 이외에도 일본 등 각 국의 서적을 확보하여 번역하
여 중국에서 출판하고, 특히 현재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에서 활용되는 교과서를 번역하여 판매하고자 했다.
　문명서국을 비롯한 중국의 출판사에서 유럽과 일본의 
책을 번역하여 출간한 교과서 중 다수는 한국으로 들어
왔다. 또한 일본 교과서 역시 한국으로 유통되어 번역되
었다. 당시 한국의 보성관과 휘문관에는 편집부 외에도 
번역부가 있어서 다수의 번역원들이 활동하였다. 보성관
의 경우『동국사략』을 시작으로 1909년까지 50여 권
의 서적을 출판하였다. 출판된 책 중『초등소학』,『윤리
학교과서』,『잠업대요』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재는 번
역하여 출판한 책이다. 근대 초기 지식장이 새롭게 재편
되는 과정에서 신서적의 유입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밖
에 없었으며, 보성관의 경우 이미 이용익에 의해 많은 서
적들을 일본에서 들여왔다. 따라서 이러한 서적을 번역
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고, 교재 번역을 위한 전문 인력인 
번역원을 두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본 성과보고서에서는 학교를 통해 바라보는 동아시아 
지적 교류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
는 개신교 선교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적 교류, 두 
번째는 사회진화론으로 대표되는 근대 사상의 전파, 세 
번째는 교과서를 비롯한 서적의 유통이다. 아직 보완해
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지적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특히 근대 교육의 후발주자인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
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근대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를 동아시아적인 시각으로 넓힐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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